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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진출기업의지재권보호위해 210억원투입

- 혁신성장 분야의 수출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지재권분쟁 예방전략 등 컨설팅 확대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올해 전년(183억원)대비 15% 증액된 2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는 지속적으로 특허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중국 등 개도국과는 기술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에는 혁신성장 분야 수출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소극적으로 기업 신청에 의존하던 지원방식을

탈피하여 혁신성장 수출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특허분쟁 예방 전략 및

회피설계 등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지재권 소송보험 등과 연계하여 입체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IP-DESK에서

상표․디자인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출원비용을 특허까지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부대비용도 상향조정하여 현지에서의 특허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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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 동남아 등 개도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기업 상표 무단선점, 온오프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 등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

일 예정이다.

우선, 작년 9월, 중국 상표브로커에 대한 무효심판에서의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공동대응협의체’ 지원사업을 활용, 가능한한 신청

기업 전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

에 대한 피해대응을 위해서도 중국의 일부 전자상거래업체에 한정했

던 위조상품 대응협력을 태국, 인도, 베트남 등의 주요 쇼핑몰 업체와

도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한류 콘텐츠 상

품 수출을 감안하여 해외에서의 콘텐츠의 상품화 및 관련 지재권 보

호전략 수립 등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은 2017년에 지재권 보호필요성이 높은 인도와 인도네

시아에서 IP-DESK를 추가로 개소하였고, 전체 14개의 IP-DESK에서

6,598건, 분쟁컨설팅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한 640개 기업, 소송보험

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한 258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상품 게시물 20,302개를 퇴출시키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사

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인식과 역량이 많이 높아지고 해외

진출도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며, “외교부, 산업부 등 정부 관련부

처 및 KOTRA,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지재권 보호 전문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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